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

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이란 ‘나타남 혹은 

나타내어 보여줌’이라는 뜻으로, 주님 공현이란 말은 주님

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

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을 보고 구세주의 탄생

을 알아내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구세주를 

찾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작은 마을 베들레

헴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에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

다. 동방박사들은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님은 유다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이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는 그분을 평생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동방의 세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황금, 유향, 몰

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가장 값어치 있는 선물로 

당시에는 임금께만 바치는 보물이었습니다. 이는 아기 예

수님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알아보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유향은 사제들이 제사 때 분향하는 일종의 

향료로, 기도의 상징입니다. 제사 때 향을 피워 분향을 하

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느님께 올려바친다는 의

미를 지닙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돌아

가실 분임을 알아보았다는 위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구경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으

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참된 예

배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로 찾아낸 구세

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대의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열

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나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와 예루살렘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냅니

다. 오늘 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싸여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없이 작고 약한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보편성과 개방성이 신비롭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

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자체이시며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행복에 다다르게 해주십니다. 주

님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발견됩니다. 우리

가 추구하는 진리가 바로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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